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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일 교중미사 후 전 교우 친교의 인사 나누기  
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는 4월15일(주

일) 본당 이계철(리파엘) 주임신부님께서 ‘오늘

부터 주일 교중 미사 후 “친교 인사 나누기로 

본당 공동체가 화합과 일치”를 이루자’고 하셨

다. 주임신부님께서 ‘내가 먼저 인사를 나누면 

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서로의 관

심 속에 교우 형제자매애가 돈독해지면 전 시흥

4동 신자가 신명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. 오

늘 1구역부터 시작하여 각 구역 순서대로 실행

하겠습니다.’말씀하시고 몸소 교중미사 파견 강

복하신 후 제의를 벗고 1구역 형제자매님들과 

함께 성당 문 앞에서 미사에 참여를 한 교우들

과 인사와 담소를 나누었다.  

돼지 제육볶음 교우들 입맛 맞추기 진지한 시식 관능(官能) 평가 하다
본당은 4월15일(주일) 구역 중식판매를 7구

역에서 돼지 제육볶음밥을 만들어 한상에 

6,000원 집에 가서 전자 렌인지 살짝만 데어

서 드실 수 있는 포장도 6,000원에 판매를 

하였다.

여성 7구역장 신희순(마리아)외 6명의 자매

님들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토요일부터 얼

갈이 겉절이 김치 및 양념과 반찬을 만들었

다.

음식 맛과 간을 맞추느라 진지하게 관능(官

能) 평가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

였다. 

특히 4월 사목회의가 있어 주임신부님과 사

목위원들은 구역에서 조리한 중식을 한 후 

위원회를 가졌다.  

“며느리 방귀 복 방귀” 연출 해 웃음 전하는 노익장에 박수 보내 

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는 4월18일(수) 학생과 봉

사자 60여명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 지하 그리스

도왕 홀에서 인형극 “며느리 방귀는 복 방귀 ”

를 황영이(금빛 노을 인형극단)단장 외 9명은 

익살스러운 유머와 인형배우들의 멎진 연출에 

관람하는 학생들은 재미가 있어 공연 시간이 너

무 짧았다고 하였다.

 금빛 노을 인형극단은 연령대가 68세부터 70

대 후반인 시니어 단원들로 구성되어 금천구 시.

니어 단체나 데이케어를 방문하여 익살스러

운 웃음을 봉사하는 인생의 2막을 즐기고 있

다. 

이번 공연한 “며느리 방귀 복 방귀” 모든 소

품은 단원들은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각자가 

만들고 창작도 하였다.    


